
퇴근 후 뮤지션으로 변신 <오락가락> 

음악을 좋아하는 직장인들이 모여 밴드활동을 하는 동

호회이다. 정모합주와 정기공연 이외에도 16개의 소속 

밴드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. 수

시로 밴드 멤버를 모집하고, 초보자는 월 4~5만원에 

악기 레슨을 

받을 수 있다. 

레슨비는 동호

회 운영비로 

쓰이고 연습실

은 건대입구역

에 있다.

cafe.daum.net/ggomjirock

www.newspara.com

cafe.daum.net/teumsai

club.cyworld.com/hongM

하늘을 나는 사람들 <동서남북>

자유롭게 새처럼 어디든 날아가자는 

뜻의 패러글라이딩 클럽. 체력단련 효

과에 정신적인 평화까지! 한 번 그 매

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고 한다. 

패러글라이딩 무상교육과 2인승 체험 

비행을 진행하고 있어 초보자도 부담 

없이 접해볼 수 있다. 파주·고양을 근

거지로 한다.

연극 그 자체를 사랑하기에 <극단틈새>

1997년 창단된 직장인 연극 동호회. 찾아가는 공연으로 문화소외

계층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고, 크고 작은 상을 휩쓸며 그 실력을 

인정받았다.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 교실을 열어 지역 

주민과 함께 연극을 나누

고 있다. 16기 신입단원 

모집기간은 7/1~10/2이

고, 2개월 동안의 연기훈

련에 참여한 뒤 정단원으

로 활동하게 된다. 전용소

극장은 관악구에 있다.

거리를 캔버스 삼아 희망을 

그리는 <희망 캔버스 봉사단>

미술이 취미이거나 전공인 직장

인, 대학생들로 구성된 벽화 자

원봉사단. 지금까지 중랑 노인

요양원, 광명 장애인복지관, 영

등포 경찰서 등 약 200여 곳의 

썰렁한 벽을 미술관으로 재탄생

시켰다. ‘초보 벽화 교실’ 소모임을 갖고 있어 초보자도 쉽게 참여해 볼 수 

있다.

‘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.’ 잦은 야근으로 주말이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

직장인들에게 취미는 항상 그런 존재이다. 허무하게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 

늦게 찾아오는 헛헛함. ‘나도 괜찮은 취미생활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…’이런 마음

이 드는 분들이라면, 이번 주말부터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? 같은 취미를 가

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해 보자.

｜소현지 (KOCCA 미래전략팀 사원)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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칵테일의 오묘한 매력 속으로 <Siesta>

매주 칵테일 교육 세미나를 여는 칵테일 동호회. 

주조기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새로운 친

구도 사귀고 나만의 창의적인 칵테일을 개발해 

볼 수 있다. 정기적인 MT와 파티를 열고, 성북구

와 중랑구 지역에서 활동한다.

cafe.naver.com/thehada

cafe.naver.com/jan200

cafe.naver.com/amordantz

Shall we dance? <아모르단쯔> 

매주 토요일 밤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직장인 

댄스스포츠 동호회. 강습은 라틴댄스와 모던댄스 중 

각각 초급, 중급으로 나뉘어 진행되고, 신청은 짝수 

달 중순에 받는다. 신입회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정

모참관제와 멘토링을 시행하고 있다. 강남구에서 모

임을 갖는다.

사람냄새 나는   

<잔머리 보드게임 동호회>

쉬운 파티게임부터 브레인 

스포츠라고 불리는 하드게임

까지, 수백 가지 종류의 보드

게임을 즐긴다. 정기 모임에

서는 기존회원과 신입회원의 

수를 알맞게 조정해주기 때문에, 차근차근 배우면서 게임에 참

여할 수 있다. 마포와 건대입구 등지에서 활동한다.

cafe.daum.net/culturekorea

이 맛에 산다 <문화사랑카페>

연극·영화·뮤지컬·클래식·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

는 모임. 운영진이 매월 문화 만남 일정표를 올리면, 각자 보고 싶

은 날짜와 공연에 댓글을 달고 참여하는 형식이다. 원하는 시간에, 

저렴한 비용으로, 다채로

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

는 장점이 있다. 공연 후 

뒤풀이에서는 공연 이야기

와 더불어 많은 문화정보

를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

한다.

별일 없이 사는 직장인들이 모여 별일을 만드는 동호회 

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여지지만 일단 시작만 하면 즐거움이 열정이 되고, 열정이 

전문성과 나눔의 가치를 낳아,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준다.

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하자! 동호회!

직장인들의 유쾌한 이중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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